
A L C시장“급팽창"
연간 1 0 0 %이상 신장 … 6개기업 신규참여

국내 ALC(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경량기포콘크리트)시장이연 100% 이상의 신장을 보이

고 있는 가운데 최근 쌍용양회를 비롯한 기린산업 등 6개기업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

났다. 

국내 ALC 수요는 9 3년 신규참여 기업들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 3 5만㎥를 기록했으며 9 4년에는 8 0

만㎥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ALC 시장은 기존 신라교역과 한국시포렉스가 독일과 스페인에서 설비를 도입해 생산한 이후 9 2년

에 벽산·삼익·기린산업, 93년에는 쌍용양회·선경건설이 참여하면서 공급과잉 상태를 초래했다.

기업별 연간 ALC 생산능력은 한국시포렉스 2 0만㎥를 비롯, 쌍용양회 2 0만㎥, 삼익 1 7만5 0 0 0㎥, 기린

산업 1 6만㎥, 벽산 15 만㎥, 선경건설 1 3만㎥, 신라교역 1 0만㎥ 등 총 1 1 0만5 0 0 0㎥에 이르고 있는 것

으로 조사됐다.

이같이 대기업들의 참여와 경쟁으로 시장이 악화되

고 있으며 가격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국내 ALC 수요가

9 5년에 1 0 0만㎥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, 생산기업들

은 적극적인 판매와 함께 수출을 확대하는 등 초기

상태에 있는 ALC 시장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.

9 2년 독일베르한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한 기린산업

은 현재 1 5만㎥의 생산능력을 9 5년초까지 3 0만㎥로

증설하는 한편, 중국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중에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벽산은 경쟁심화로 인한 수지악화를 만회하기 위해

자체생산과 함께 수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시포렉스는 설계당시 3 0만㎥ 생산능력을 계획해 수요

가 증가할 경우 현재 2 0만㎥에서 증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밖에 국내 A L C기업들은 대부분 독일 및 일본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고 있어 자체 기술개발이 시

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.

설비도입 현황을 보면, 기린산업·삼익·신라교역이 독일베르한에서, 벽산은 일본오노다듀록스, 선경

건설은 독일이통, 쌍용양회는 독일 헤벨로부터 각각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ALC는 규석·생석회를 분쇄, 시멘트와 기포제를 넣어 다공질화한 혼합물을 1 8 0℃ 이상의 고

온에서 고압증기 양생시킨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일종으로 경량성·내화불연성이 뛰어나 고층빌딩 건

축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시공의 편리함으로 인해 단층주택 및 병원·호텔·농촌주택에

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.

A L C는 가격면에서 일반블록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시공비를 3배 절감할 수 있어 용도의 다양화

와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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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능력 준공설비도입처구 분

한국시포렉스

쌍 용 양 회

삼 익

기 린 산 업

벽 산

선 경 건 설

신 라 교 역

합 계

2 0 0 , 0 0 0

2 0 0 , 0 0 0

1 7 5 , 0 0 0

1 6 0 , 0 0 0

1 5 0 , 0 0 0

1 3 0 , 0 0 0

1 0 0 , 0 0 0

1 , 1 1 5 , 0 0 0

스웨덴시포렉스

독일 헤벨

독일 베르한

독일 베르한

일본 오노다듀록스

독일 이통

독일베르한

9 1 . 6

9 3 . 3

9 2 . 7

9 2 . 9

9 2 . 6

9 3 . 2

8 7 . 1

ALC 생산능력 (단위 : ㎥)


